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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카콜라, 회사기밀 절취사건 재판
1월16일 기밀서류․샘플 빼돌린 혐의 배심 … 2명과 공모여부 주목

미국 청량음료 제조기업 코카콜라 여직원의 회사기밀 유출사건에 대한 재판이 곧 시작된다.

미국 법원은 회사기밀과 신제품 샘플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코카콜라 여직원 조야 윌리엄스에 대한 

재판을 위해 1월16일 배심원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.

윌리엄스는 코카콜라 본사 <글로벌 브랜드> 담당이사의 행정비서로 근무하던 중 2명의 전과자와 공모해 회

사 기밀서류와 신제품 샘플을 빼돌린 혐의가 2006년 여름 드러나면서 해고됐다.

그녀는 배심원에서 유죄평결을 받으면 최고 10년 징역형에 처해진다.

윌리엄스 사건 재판은 그녀가 실제로 에드먼드 두하니, 이브라힘 딤슨 등 2명의 전과자와 공모해 회사기밀

을 빼돌렸는 지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.

검찰은 윌리엄스가 코카콜라의 경쟁기업인 펩시에 팔아넘길 목적으로 회사 기밀서류와 미출시 신제품 샘플

을 빼돌린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하는 반면, 그녀의 변호사는 공범으로 붙잡힌 2명의 전과자가 속임수를 쓴 것

일 뿐 그녀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어 배심원의 평결이 주목된다.

윌리엄스는 두하니, 딤슨 등과 함께 코카콜라에서 절취한 회사기밀과 신제품 샘플을 펩시에 팔아넘기려 한 

혐의로 앞서 기소됐다.

그러나 펩시가 2006년 5월 코카콜라에 경고를 함으로써 실패로 돌아갔고 미국 연방수사국(FBI)이 수사에 착

수했다.

두하니와 딤슨은 이미 유죄를 인정받아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두하니는 윌리엄스에 불리한 증언을 

할 것으로 예상된다.

두하니는 마약 관련혐의로 기소돼 7년형을 선고받고 5년가량 복역한 후 2005년 출소했고 딤슨은 은행 사기

로 복역 중 2004년 풀려났다.

검찰은 윌리엄스가 사무실 책상에서 회사서류를 골라 자신의 가방에 집어넣는 장면이 감시 카메라에 포착됐

고 코카콜라 신제품 샘플과 비슷한 흰색라벨의 액체용기를 들고 있다가 가방에 넣는 장면도 목격됐다고 주장

했다.

그러나 그녀의 변호사 재니스 싱어는 윌리엄스가 2명의 전과자에게 이용당한 것일 뿐이라며 윌리엄스의 집

에 있던 서류를 훔친 것이라고 말했다.

한편, 코카콜라는 2006년 윌리엄스 사건을 계기로 회사기밀 보호조치를 한층 강화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

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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